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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측공간무시(hemispatial neglect)란뇌병변 반대측
공간에 어떤 자극을 제시하였을 때 이 자극을 감지하지 못
하거나 이에 대한 반응을 하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 물론
감지하지 못하는 이유가 기본적인 감각장애 때문이 아니어
야 하고 반응하지 못하는 이유가 마비 때문이 아니어야 한
다.1 우반구 손상환자의 경우, 일정한길이의 선분을 가로
로 제시하고 중간점을 찾게 하였을 때 이등분점이 우측으로
치우친다. 또한여러 물체가 있는 그림을 보여주고 베끼게
하였을 때 우측 부분에 놓여있는 물체만 베끼려 한다. 이와
같은 좌측 무시 행동은 일상생활에도 영향을 미친다.2 예를
들어 여러 반찬이 있을 때 식탁의 우측에 있는 반찬만 먹거
나 길을 걷다가 갈림길이 나오면 우측 길만 택하는 현상도
볼 수 있다. 이와같은 편측공간무시는 좌반구 손상에서도
나타나지만 우반구 손상시 정도가 더 심하고 오래 지속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3 - 5
편측공간무시에는 여러가지 형태가 있다. 이중에 하나가
Copyright 2002 by the Korean Neurological Association 15
무시난독증에서의 가로읽기와 세로읽기의 차이
- 증례연구 -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삼성서울병원 신경과, 연세의료원재활병원 언어치료실*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마산삼성병원 신경과†
이병화 이경숙*  윤수진† 이영미 김향희 권재철 강수진 나덕렬
Horizontal versus Vertical Reading in Neglect Dyslexia
- A Case Study -
Byung H. Lee, M.A., Kyung Sook Lee*, S.L.P., Soo Jin Yoon, M.D.† Young Mi Lee, M.S.,
Hyanghee Kim, Ph.D., Jay C. Kwon, M.D., Sue J. Kang, M.S., Duk L. Na, M.D.
Department of Neurology, Samsung Medical Center, Sungkyunkwan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Department of Rehabilitation Hospital, Yonsei University Medical Center*
Department of Neurology, Masan Samsung Hospital, Sungkyunkwan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Background: Neglect dyslexia is a type of neglect syndrome, in which patients with unilateral hemisphere injury
omit or misread the contralateral side of a text or the initial letters of a word. Hangul can be arrayed vertically (vertical
reading, VR) as well as horizontally (horizontal reading, HR). Thus, HR and VR can be differentially affected in
neglect dyslexia. We conducted an experiment in a 66 year-old woman who suffered from neglect dyslexia after a right
cerebral infarction. We compared HR with VR in terms of error frequencies and patterns. Metho s: S imuli for neglect
dyslexia consisted of 227 words. The 227 words were written horizontally or vertically (total 554 words) and were pre-
sented in random order. The patient was asked to read the words and the examiner recorded the patient’s responses and
reaction times. Results: The differences in HR and VR were as follows: 1) the error frequency in HR (59.0%) was
higher than the error frequency in VR (20.3%), 2) the most frequent error in HR was syllabic deletion (79.1%) whereas
phonemic substitution (89.1%) predominated in VR, 3) the error rate was highest at the first syllabic position in HR
whereas no position effect was noted in VR. Co clusions: Patients with neglect dyslexia make less error in VR than in
HR. The neural processing of HR may be different from that of VR. VR may be an alternative reading strategy that may
be useful during the recovery stage of neglect dyslexia.
J Korean Neurol Assoc 20(1):15~26, 2002
Key Words: Neglect dyslexia, Horizontal reading, Vertical reading, Neglect syndrome, Hangul
대한신경과학회지 20(1):15~26, 2002     ISSN 1225-7044원 저
Manuscript receivedMay 30, 2001.
Accepted in final form November 16, 2001.
* Address for correspondence
Duk L. Na, M.D.
Department of Neurology, Samsung Medical Center
Sungkyunkwan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50 Ilwon-dong, Gangnam-gu, Seoul, 135-710, Korea
Tel : +82-2-3410-3591     Fax : +82-2-3410-0052
E-mail : dukna@smc.samsung.co.kr
*This study was supported by a grant of the Korea
Health 21 R&D Project, Ministry of Health&Welfare,
Republic of Korea.(HMP-00-B-21300-0210)
무시난독증(neglect dyslexia)이다. 무시난독증이란단어
의 왼쪽부분을 생략하거나 잘못 읽는 현상을 말한다. 예를
들어, 우반구손상 환자에게 “키다리아저씨”를 보여 주면
왼쪽 부분을 생략하고 오른쪽 부분인 “아저씨”만 읽는다.
또는 “빨래방망이”를 보여 주면 “물방망이”로 읽기도 한다.
이와 같은 무시난독증은 문자체계에 따라 오류의 형태, 빈
도 등에 차이가 있으리라 예상된다. 특히한글은 가로로 쓰
여질 뿐만 아니라(가로배열, 가로쓰기, 또는가로읽기) 세
로로도 쓰여진다(세로배열, 세로쓰기, 또는세로읽기). 따
라서 한글의 특성인 세로읽기에 대해 연구하는 것은 가치가
있다고 생각된다. 본연구는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무시난
독증을 보인 한 증례에서 증례연구를 시행하였다. 첫째, 한
글에 대한 무시난독증의 오류형태를 조사하려고 하였다. 둘
째, 우리나라고유의 문자 체계인 가로배열과 세로배열에




6 6세 여자환자가1 9 9 6년 4월8일, 두통과어지럼증을주
소로응급실을방문하였다. 약1 4년 전에가벼운뇌졸중병력
이 있었는데, 이때는자고일어나서 왼쪽팔, 다리에위약이
있었고 두통이나 구토증세는 동반되지 않았다. 이후3 ~ 4개
월에걸쳐서 완전히 회복되어일상생활에아무런불편없이 지
냈다. 1996년3월3 0일 목욕탕에서 물에 비친 자신의 모든
부위가 작게 보여 주위 사람들에게 “내가 이상하지 않냐?”고
물어보았다. 목욕을포기하고 귀가하였는데 이 때 가벼운 두
통이있었다. 다음날아침새벽4시2 0분에기상하여 세수하
는 도중 세수대야에 비친 자신의 손이나 얼굴이 작아 보였는
데, 이러한증상은두시간후에사라졌다. 4월4일심한두통
과 함께 안구통증, 어지럼증이발생하여 ○○○병원 외래를
방문하게되었고4월8일입원하였다.
과거력상 1 9 8 2년도에 고혈압이 발견되었고 당뇨병, 심
장병 등을 앓은 적은 없었다. 술과담배는 전혀 하지 않았
고 가정주부로서 특별히 직업을 가진 적은 없었다. 오른손
잡이이며 초등학교 졸업자로서 한글을 읽고 쓰는데 전혀 지
장이 없었다. 신경학적검사상 M M S E 가 3 0점 만점 중 2 5
점이었다. 뇌신경검사상좌측 동측성 반맹증 외에는 이상이
없었다. 양팔을들고 있게 하였을 때 왼쪽 팔이 내전하면서
약간 쳐졌으나 근력은 정상이었다. 심부건반사는 증가되지
않았으며 바빈스키 징후도 나타나지 않았다. 그외 감각,
보행, 소뇌기능모두 정상이었다.
1 9 9 6년 4월 8일시행한 뇌자기공명영상에서 우측 측두
엽, 후두엽, 그리고뇌량의 팽대( s p l e n i u m )에 뇌경색이
관찰되었다. 또한자기공명혈관조영술에서 우측 중대뇌동맥
근위부( M 1 )의 폐색이 관찰되었다(Figure 1).
2. 공간무시 검사(neglect assessment)
1 9 9 6년 4월 1 2일(발병1 3일째)에다음의 공간 무시 검
사를 시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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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T2 weighted axial MRI and MRA of the patient. There are high signal intensities indicative of infarction in
the right temporal and occipital lobes and splenium of corpus callosum. Multiple stenoses or occlusions in right M1
portion of the middle cerebral artery, both post cerebral arteries and right vertebral artery are seen.
1) 선이등분검사
길이 235 mm, 두께1.5 mm의실선을 이용한 선이등
분 검사를 1 0회 반복 실시하였다. 검사결과정 중앙으로부
터 우측으로 5 2 . 7±1.5 mm 편위되었다.
2) 선지우기검사
A l b e r t의 선 지우기 검사3를시행한 결과 오른쪽에 있는
1 8개의 선에는 모두 표시하였으나 왼쪽 1 8개에는 전혀 하
지 못하였다(Figure 2-A). 또한선 지우기 검사를 변형하
여 시행하였는데, 환자는오른쪽 공간의 4 0개 중 3 6개, 왼
쪽 공간의 4 0개 중 2 1개를 표시하였다(Figure 2-B).
3) 그림그리기 검사
환자에게 Two daisy6와 수정된 Ogden picture7를 각
각 제시하고 환자에게 그림을 베끼게 하였다. 그결과 환자
는 Figure 3의A, B와 같이 좌측 공간무시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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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ure 2.Line cancellation test (A) and a modified line cancellation test (B). Column A shows left hemispatial neglect. Column B
shows neglect only in the left side of individual groups of target, a result consistent with object-centered neglect.
Figure 3.Patient’s copying (bottom in each column) of modified Ogden picture (top of A column) and the Two Daisy (top of B col-
umn). Both copies show left neglect.
A B
4) 그밖의 검사
시각적 소멸검사(visual extinction)는좌측 시야결손
으로 시행하지 못하였고 촉각적 소멸검사(tactile extinc-
t i o n )를 시행하였다. 환자의왼손, 오른손, 양손을두드리
는 조건을 각각 1 0회씩 무작위로 실시한 결과 환자는 한손
을 두드릴 때는 100% 알아 맞추었으나, 양손을모두 두드
렸을 때는 1 0회 모두 오른손이라고 대답하였다. 따라서,
심한 촉각소멸(tactile extinction)이관찰되었다.
환자에게 가로와 세로로 배열되어 있는 문단을 읽게 하였
다. A4 용지에 글자 크기(font size) 16, 명조체의글을
각각 제시하였다(Figure 4). 환자는흥미롭게도 가로 읽기
에서는 오른쪽 일부만을 읽은데 비해서, 세로읽기에서는모
든 범위를 다 읽었다. 또한, 환자에게A4 용지를 가로로
제시하고 환자의 주소 이름 등을 쓰게 하였을 때 글씨가 종
이의 오른쪽 공간으로 심하게 치우쳐 있었다( n e g l e c t
paragraphia, 무시난필증) .
3. 무시난독증실험
다음과 같이 실험을 발병 1 5일부터 1 8일 사이에 실시하
였다. 실험기간중 환자의 임상증상에 변화가 없었다.
환자를 고정된 의자에 앉히고 다음과 같은 단어를 제시하
였다. 단어의종류는 1) 합성어(예를들어, 미역국, 바나나
우유), 2) 접두사에의한 파생어(예를들어, 개살구, 건포
도), 3) 접미사에의한 파생어(예를들어, 분포도, 공모
자), 4) 단어속의 단어, 즉한 단어에 전혀 뜻이 연관되지
않은 단어가 오른쪽에 차지하고 있는 경우(예를들어, 멜
빵, 분위기)였다. 각각단어 수는 1 1 6개, 53개, 33개,
2 5개로 총 단어 수는 2 2 7단어였다. 총2 2 7단어 중 2음절
단어는 1 9개, 3음절단어 1 5 2개, 4음절단어 3 2개, 5음
절, 6음절단어가 각각 2 0개, 4개였다. 이단어들은 1 9 . 5
×10.5 cm 크기의흰 종이에 검은 글씨로 글자크기( f o n t
s i z e )가 7 2 ( 1 6×15 mm)인고딕체로 인쇄되었다. 가로읽
기시에는 종이를 가로로, 세로읽기시에는세로로 놓았다.
단어가 적힌 종이는 환자의 몸의 중심, 그리고환자의 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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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Horizontal (A) versus vertical (B) reading of paragraph. Marked are the portions of paragraphs that the patient read. Note
better performance in vertical reading compared to horizontal reading.
A B
Table 1.Error frequencies in horizontal and vertical reading (N=227).
Syllabic Phonemic Syllabic Phonemic Phonemic Other Total
deletion deletion substitution substitution addition
Horizontal
106 1 2 12 0 13 134/227(59.0%)
reading
Vertical
1 0 0 41 1 3 46/227(20.3%)
reading
터 거리가 약 50 cm가 되게 제시되었다. 단어를읽는데
시간제한은 없었으며 환자가 단어제시부터 반응할 때까지의
시간을 초로 기록하였다. 환자가자발적으로 수정을 하면
마지막으로 대답한 것을 최종반응으로 간주하였고 반응시간
도 최종적으로 대답할 때까지로 하였다.
2 2 7개의 단어를 2번씩, 즉가로배열, 세로배열로모두
4 5 4개의 단어카드를 제시하였다. 실험을2회로 나누어 2
일 동안 시행하였고 단어제시의 순서는 무작위로 하였다.
결 과
가로읽기와 세로읽기에서의 환자의 반응, 오류형태를부
록에 제시하였다.
1. 가로읽기와세로읽기에서의 오류빈도와 반응시간
가로읽기와 세로읽기에서 모두 오류를 보인 단어는 3 7개
였고, 세로에서만오류를 보이거나 가로에서만 오류를 보인
단어가 각각 9개, 97개였다. 가로, 세로읽기에서모두 정
확하게 읽은 단어는 8 4개였다. 가로읽기에서2 2 7개의 단
어 중 1 3 4개의 단어( 5 9 . 0 % )에서 오류를 보였다. 이에비
해 세로읽기에서는 227 단어중 46 단어( 2 0 . 3 % )에서만
오류를 보여 가로읽기와 세로읽기의 오류빈도에는 차이가
있었다(χ2=10.928, p＜0 . 0 0 1 ) .
반응시간은 가로읽기의 경우 평균 5 . 0±2 . 8초였고, 세
로읽기는 5 . 3±3 . 0초로 반응시간의 차이는 없었다( t = -
1.049, p=.296)
2. 가로읽기와세로읽기에서의 오류 유형의 확인
환자는 가로읽기나 세로읽기에서 여러가지 오류를 보였
다. 환자가보인 오류들을 다음의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1) 음절탈락(syllabic deletion)
환자의 반응 중 “금잔디”를 “잔디”로, “교장선생님”을 “생
님” 등으로 읽는 음절의 전체가 탈락되는 경우가 관찰되어
이를 음절탈락이라고 하였다.
2) 음소탈락(phonemic deletion)
“갯버들”을 “개버들”로 읽는것과같은반응, 즉한 음절내
의 일부음소가탈락되는경우를 음소탈락으로분류하였다.
3) 음절대치(syllabic substitution)
“분위기”를 “분무기”, “꾀꼬리”를 “개꼬리”로 읽은 경우와
같이 한 음절 내의 모든 음소가 다 바뀌는 오류를 음절대치
라고 하였다.
4) 음소대치(phonemic substitution)
음절 내의 일부 음소가 다른 음소로 대치된 것으로 “멜
빵”을 “셀빵”, “금메달”을 “금세날”로 읽는 것과 같은 경우
를 음소대치로 분류하였다.
5) 음소첨가(phonemic addition)
“초겨울”을 “초경울”로 읽는 것과 같이 음절내에서 없던
음소가 첨가되는 것을 음소첨가라고 하였다.
6) 기타
음절탈락＋음소대치, 음절대치＋음소대치등 두 가지 이
상의 오류가 섞여 있는 경우가 있어 이를 기타로 분류하였
고, 한음절 내에서 두 가지 이상의 오류가 함께 나타나는
경우도 기타로 분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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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Error frequencies in each syllabic position in horizontal reading.
Number of
1st(227) 2nd(227) 3rd(209) 4th(56) 5th(24) 6th(4)syllables(N)
2(19) 8(42.1%) 3(15.8%)
3(152) 86(56.6%) 14(9.2%) 8(5.3%)
4(32) 16(50.0%) 7(21.9%) 1(3.1%) 3(9.4%)
5(20) 12(60.0%) 9(45.0%) 4(20.0%) 2(10.0%) 0(0.0%)
6(4) 3(75.0%) 1(25.0%) 1(25.0%) 0(0.0%) 0(0.0%) 0(0.0%)
Total 125(55.1%) 34(15.0%) 14(6.7%) 5(8.9%) 0(0.0%) 0(0.0%)
Table 3.Error frequencies in each syllabic position in vertical reading.
Number of
1st(227) 2nd(227) 3rd(209) 4th(56) 5th(24) 6th(4)syllables(N)
2(19) 4(21.1%) 1(5.3%)
3(152) 9(5.9%) 18(11.8%) 10(6.6%)
4(32) 3(9.4%) 2(6.3%) 3(9.4%) 3(9.4%)
5(20) 2(10.0%) 1(5.0%) 1(5.0%) 2(10.0%) 0(0.0%)
6(4) 0(0.0%) 1(25.0%) 0(0.0%) 0(0.0%) 1(25.0%) 0(0.0%)
Total 18(7.9%) 23(10.1%) 14(6.7%) 5(8.9%) 1(4.2%) 0(0.0%)
3. 가로읽기와세로읽기에서의 오류유형의 비교
Table 1에가로읽기와 세로읽기에서 오류유형에 따른
빈도를 제시하였다.
1) 가로읽기
총 134 단어( 5 9 . 0 % )중에서1 0 6개의 단어( 7 9 . 1 % )는
음절탈락, 1개의단어는 음소탈락을 보였다. 또음절대치
는 2회(1.5%), 음소대치는1 2회(9.0%) 나타났으며, 13
개의 단어는 기타로 분류되는 오류를 보였다. 기타오류로
는 오류가 섞여서 나타난 경우1 2회( 9 . 0 % )와 한 음절 내에
서 오류가 두 가지 나타난 경우(복숭아뼈→복숭아병)가1
회(0.7%) 있었다. 따라서, 가로읽기에서의대부분의 오류
는 음절탈락으로 나타났다.
2) 세로읽기
오류를 보인 총 4 6개의 단어 중에서 음소대치가
4 1 ( 8 9 . 1 % )회 있었고 음절탈락은 1 (한국사람→람)회만관
찰되었으며 음소탈락과 음절대치는 없었다. 또한1회(초겨
울→초경울)의음소첨가가 일어났다. 그리고이들 오류가
섞여서 나타난 기타오류가 3회 있었다. 따라서, 세로읽기
에서 대부분의 오류는 음소대치로 나타났다.
4. 가로읽기와세로읽기에서의 오류의 위치
1) 가로읽기
총 2 2 7개의 첫째 음절 중에서 총 1 2 5개의 오류를 보여
첫째 음절에서의 오류율은 5 5 . 1 %였다. 둘째음절은 3 4 /
227(15.0%), 셋째음절은 14/209(6.7%), 넷째음절은
5 / 5 6 ( 8 . 9 % )였고, 다섯째음절과 여섯째 음절에서는 오류
가 나타나지 않았다. 첫째음절에서 가장 많은 오류가 있었
고 뒤로갈수록 오류가 감소하는 경향으로 음절의 위치에 따
라 오류빈도에 차이가 있었다( F i s h e r’s exact test,
p<0.001)(Table 2).
2) 세로읽기
총 2 2 7개의 첫째 음절 중에서 1 8개의 오류를 보여
7 . 9 %의 오류율을 보였고, 둘째음절 23/227(10.1%), 셋
째 음절 14/209(6.7%), 넷째음절 5/56(8.9%), 다섯째
음절 1/24(4.2%), 여섯째음절 0 / 4 ( 0 . 0 % )의 오류율을
보였다. 세로읽기에서는음절의 위치에 따라 오류빈도의 차
이가없었다( F i s h e r’s exact test, p=0.810) (Table 3).
5. 가로읽기와세로읽기에서 음절수에 따른 오류빈도
1) 가로읽기
2음절 단어에서는 8/19(42.1%), 3음절9 3 / 1 5 2
(61.2%), 4음절17/32(53.1%), 5음절13/20(65.0%), 6
음절3 / 4 ( 7 5 . 0 % )의 오류빈도를보였다.
2) 세로읽기
2음절 단어에서는 4/19(21.1%), 3음절2 9 / 1 5 2
(19.1%), 4음절7/32(21.9%), 5음절5/20(25.0%), 6음
절 1 / 4 ( 2 5 . 0 % )의 오류빈도를 보였다. 가로읽기와세로읽기
모두에서 음절수에 따라 오류빈도에서 차이는 없었다
( F i s h e r’s exact test, 가로읽기: p=0.310, 세로읽기:
p = 0 . 8 7 4 ) .
6. 가로읽기와세로읽기에서 단어 유형에따른 오류빈도
2 2 7개의 단어가 4종류의 단어로 구성되었는데, 이단어
유형에 따른 오류빈도를 조사하였다.
1) 가로읽기
총1 1 6개의 합성어 중에서 6 4개의 단어에서 오류를 보였
다(55.2%). 접두사에의한 파생어는 5 0 / 5 3 ( 9 4 . 3 % )개,
접미사에 의한 파생어는 9 / 3 3 ( 2 7 . 3 % )개, 단어내단어는
1 1 / 2 5 ( 4 4 . 0 % )개의 오류를 보여 단어유형에 따라 오류빈
도에 차이가 있었다(χ2=44.133, p＜0.001). 접두사에의
한 파생어에서 오류가 가장 많이 나타났다.
2) 세로읽기
복합어는 1 1 6개의 단어중에 2 6개( 2 2 . 4 % )의 단어에서
오류를 보였고, 접두사에의한 파생어는 1 1 / 5 3 ( 2 0 . 8 % )
개, 접미사에의한 파생어는 4 / 3 3 ( 1 2 . 1 % )개, 단어내단
어는 5 / 2 5 ( 2 0 . 0 % )개의 오류가 관찰되어 가로읽기와는 달
리 단어유형에 따라 빈도에 차이가 없었다(χ2= 1 . 6 9 5 ,
p = 0 . 6 8 3 ) .
고 찰
무시 난독증이란 Kinsbourne 등에의하면 문단읽기에
서 문단의 왼쪽 부분을 빠뜨리고 읽거나 단어읽기에서 왼쪽
부분을 생략하거나 잘못 읽는 현상이다.8 본 환자는 우측
측두엽, 후두엽, 그리고두정엽 손상 후 심한 좌측 공간 무
시를 보였고, 이공간 무시로 인하여 위의 정의에 합당한
무시난독증을 보였다.
본 연구는 한글에서 가로읽기와 세로읽기를 비교함으로써
무시 난독증의 양상을 살펴보고자 하였는데, 연구결과 가
로읽기와 세로읽기에서의 현저한 차이를 발견하였다.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가로읽기와세로읽기에서 오
류빈도의 차이가 있었다. 즉, 가로읽기에서는5 9 . 0 %의 오
류를 보였으나 세로읽기에서는 2 0 . 3 %로 오류가 유의하게
감소되었다. 따라서, 세로읽기가가로읽기에 비해서 무시환
자의 경우 훨씬 유리함을 알 수 있었다. 둘째, 오류형태에
있어서 현저한 차이가 관찰되었다. 즉가로읽기에서는 대부
분의 오류가 음절탈락인 반면 세로읽기는 음소대치가 대부
분의 오류를 차지하였고, 대치중에서도 주로 초성대치가
일어났다.
이와 같이 세로읽기에 비해 가로읽기에서 오류의 빈도가
더 높은 이유를 살펴보고자 한다. 우반구손상후 좌측공간
에 대한 주의( a t t e n t i o n )가 감소된다. 또한좌측공간으로
향하는 움직임(손또는 눈동자)이감소되고( d i r e c t i o n a l
hypokinesia) 좌측공간내에서의움직임도 감소된다( s p a-
이병화 이경숙 윤수진 이영미 김향희 권재철 강수진 나덕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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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al hypokinesia). 좌반구는우측공간에 대한 주의만을
담당하는데 비해, 우반구는좌측공간뿐만 아니라 우측공간
의 주의도 담당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9 결과적으로 우반
구 손상은 환자의 좌우 주의폭을 감소시킬 것이나, 이에비
해 환자의 전후방향이나 상하방향에서의 주의폭 감소는 없
으리라 예상된다. 따라서, 좌우탐색이더 필요한 가로읽기
에서 오류빈도가 높을 것이다. 이와같은 기전으로 가로읽
기에서 탈락이 많았던 이유도 해석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문단읽기에서 가로배열시보다 세로배열시 월등히 수행이 좋
았던 것도 설명할 수 있다. 즉가로배열 문단읽기에서는 글
을 읽을 때 좌우로 많이 움직이면서 위아래로는 눈 움직임
폭이 작은 반면, 세로배열에서는위아래로 눈 움직임폭이
크면서 좌우로 움직이는 폭은 작다. 따라서본 환자의 좌우
주의폭의 감소가 가로배열의 문단읽기의 수행을 저조하게
하였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영어를 사용하는 나라에서 시행한 무시난독증 연구결과는
예외가 있기는 하지만,1 0 대체로 대치가 가장 많고(예,
“b o a t”가 “c o a t”로 읽혀짐) 그 다음 첨가(예, “a t e”가
“d a t e”로 읽혀짐)가많이 일어난다고 보고하였다.1 1 - 1 3 그러
나 이 연구들과는 달리, 본연구의 가로읽기에서는 탈락이
가장 많았고 첨가는 거의 볼 수 없었다. 일본글자인 가나
를 사용한 Takeda 등1 4의 연구에서도 본 연구와 비슷한
결과를 보고하였다. 이들은이 결과를 일본 글자의 길이가
영어보다 길기 때문으로 해석하였다. 그러나, 본저자들은
우리 연구의 가로읽기와 세로읽기의 차이는 영어와 한글의
문자체계의 차이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예
를 들어, “c o m p u t e r”는 3음절이지만 시각적으로는 한 뭉
치이다. 이에비해, “컴퓨터”는 역시 3음절이지만시각적으
로는 세 개의 뭉치로 분리되어 있다. 따라서, 탈락이쉽게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된다. 또한모음으로 시작하는 영어
의 경우(예, “o w l”), 모음앞에 다른 자음이 첨가될 수 있
다(예, “b o w l”). 그러나, 한글의경우는 모음으로 시작하
는 단어라 하더라도(예, “아버지”), “ㅇ” 이라는 자음이 붙
으므로 첨가가 일어날 수 없다. 다만, 음절첨가(예를들어
“나리”를 “개나리”로 읽음)나자음첨가(예, “방”을 “빵”으로
읽음)가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되나 우리 환자에서 그런 예
는 일어나지 않았다.
본 연구자들은 한글의 독특한 글자체계 때문에 일어나는
영어에서 볼 수 없는 또 다른 흥미로운 현상을 발견하였다.
즉 영어에서는 단어의 첫부분에서만 무시난독증이 발생하는
데 비해, 한글의경우 단어의 뒤쪽부분에서도 무시난독증이
발생할 수 있음을 발견하였다. 예를들어, “몸무게”가 “몸
무세”(●●◑)로읽혀지거나 “테니스선수”가 “테니스전수”(
●●●◑●)로읽혀진 경우이다. 학자들은공간무시를 관찰
자중심무시(viewer-centered neglect)와물체중심무시
(object-centered neglect)로나누었다.6 , 1 5 - 1 7관찰자중심
무시란 환자의 눈(retinotopic), 머리( h e ad - c e n t e r e d ) ,
또는 몸( b o d y - c e n t e r e d )을 중심으로 좌측에 있는 자극을
무시하는 현상이다. 예를들어, “키다리아저씨”를 제시하였
을 때, “키다리” 라는 글자는 환자 몸의 왼쪽, “아저씨”는
환자 몸의 오른쪽에 놓였다면 “키다리”를 무시하여 “아저씨
(●●●●●●-＞◦◦◦●●●)”라고만 읽는 것이다. 이와
같은 관찰자중심무시는 위에 언급한 “테니스선수”가 “테니
스전수(●●●◑●)”로 읽혀진 오류를 설명할 수 없다. 한
편, 물체중심무시란물체가 놓이는 위치(좌측공간또는 우
측공간)에상관없이 물체가 중심이 되어 물체의 왼쪽 반을
무시하는 현상을 말한다. 이는본 환자의 경우 Fig. 2B에
서 보는 것처럼 왼쪽 뭉치와 오른쪽 뭉치에서 각각 뭉치의
왼쪽에 무시가 일어나는 것과 같은 현상이다. 따라서“테니
스선수”가 “테니스전수”로 읽혀진 오류는 물체중심무시로
해석할 수 있다.
한글에서는 이와 같이 관찰자중심무시와 물체중심무시를
모두 고려하여야 하기 때문에, 무시난독증의정의를 한글에
맞게 재정의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영어를사용한 무시난
독증의 연구에서 Ellis 등1 1은 단어읽기에서의 무시난독증을
정의하기 위하여 먼저 무시점(neglect point)을정하였
다. 예를들어, “y e l l o w”를 “p i l l o w”로 읽었을 경우
“y e l l o w”의 “e”와 “l” 사이, 그리고“p i l l o w”의 “i”와 “l”
사이를 무시점(neglect point)이라하였다. 이점을 중심
으로 오른쪽 부분은 목표단어와 환자반응이 일치하여야 하
고(“l l o w”), 반면왼쪽 부분은 한 낱자도 같지 않아야만 무
시난독증이라 정의하였다. 따라서, 이들의정의는 한글에
적용될 수 없다. 왜냐하면, 위에서언급한 것처럼 한글에서
는 관찰자중심무시에 의한 난독증과 물체중심무시에 의한
난독증을 모두 고려하여야 하기 때문이다(예: “몸무게”를
“몸무세(●●◑)”로 읽음) .
낱자가 가로로 배열된 영어와는 달리, 한글은다양한 시
각적 형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글에서 무시난독증 유무
를 평가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즉한글은 한 음절이 자
음＋모음으로 구성될 수도 있고 자음＋모음＋자음으로 구성
될 수도 있다. 또한음소의 시각적 배열이 모음의 종류에
따라 “배”와 같이 좌우일수도 있고 “수”와 같이 상하일수도
있다. 즉모음의 종류와 종성의 유무에 따라 환자의 오류가
무시난독증인지 시각적 인지 오류인지를 구별하기 힘든 경
우가 있었다. 예를들어(수평으로배열된 모음의 예), “가
정부”를 “가장부(●◐●)”, “가건물”을 “가격물(●◐●)”,
“가극장”을 “가끔장(●◐●)”으로 읽은 것은 병변의 동측
(우측)에오류가 나타났으므로 무시난독증보다는 시인지오
류일 가능성이 더 많다. 즉수평으로 배열되는 모음의 경우
는 좌우가 분명히 구별되기 때문에 무시난독증인지 아니면
시각적 인지 오류인지 구별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다고 생각
한다. 이에비해 수직으로 배열되는 모음이나 이중모음의
경우에는 무시난독증 유무의 판단이 어려웠다. 수직모음에
서 무시난독증 유무를 판단하기 어려운 예는 “분포도”를
“분표도(●◐●)”로 읽은 것이다. 또, 이중모음의경우는
좌우배열과 상하배열이 섞여 있어서 해석에 난점이 있었다
(예, “멧돼지”를 “제비(◦◐◑)”로 읽은 경우 “제(◐)”. 또
한 “늦잠”을 “늑장(●●)”이라고 읽은 것처럼 종성에 오류
가 나타난 경우에 해석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들오류들은
본 연구의 정의상 음소대치가 일어난 것이지만 이는 무시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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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증인지 시각적 인지 오류인지 판단하기 힘들었다.
이와 같은 논란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 모든 오류를
일단 무시난독증으로 분류하였는데, 이는본 연구의 제한점
이다. 그러나전체적으로 이와 같은 종류는 소수에 불과(가
로읽기 19/178, 세로읽기1 7 / 6 1 )하여 전체적인 오류패턴
에는 큰 영향이 없는 것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제한점 및 논쟁의 여지를 극복하기 위
해서 무시난독증 연구에 사용되는 한글단어를 다음과 같은
형태로 제한하여 무시난독증을 시각적 인지 오류와 뚜렷이
구별할 수 있도록 단어를 선정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즉
1) 모음중수평으로 배열되는 중성(ㅏ,ㅑ,ㅓ,ㅕ,ㅐ,ㅒ등)
만 사용할 것, 2) 이중모음이아닐 것, 3) 종성이없을 것.
이에 대한 예로는 “해바라기”, “바가지”, “아저씨”, “바다”
등이 있다.
또한 한글에는 경음(ㄲ,ㄸㅃ,ㅆ,ㅉ)이있는데, 이에대
한 오류분석이 논란이 될 수 있다. 예를들어, “홍두깨”를
“홍두개”로 읽은 경우 음소대치(“ㄲ”이 “ㄱ”으로 읽힘)로도
볼 수 있으나 음소탈락(“ㄲ” 중 왼쪽 “ㄱ”이 탈락되어 읽힘)
으로 볼 수도 있다는 것이다. 즉, 언어적으로는음소대치이
지만 시각적으로는 음소탈락일 수 있다는 것이다. 본연구
에서는 이와 같은 오류를 음소대치로 분류하였으나 좀 더
체계적인 분석방법이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지금까지 한글의 독특한 문자체계에 맞는 무시난독증의
정의와 분석방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본연구
결과를 토대로 한글에서 무시난독증에 대한 더 심도 있는
연구가 있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본 연구에서 조건별 자극
의 수를 동일하게 맞추지 못한 한계점 때문에 세부적인 조
건을 비교하는데 제한이 있었다. 이러한제한점을 보완한
자극의 선정과 실험설계가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첫째, 한글에서무시난독증의 형태는 영어와
달랐다. 따라서무시난독증 정도를 평가할 때 한글에서 보
이는 독특한 오류형태도 고려하여야 한다. 둘째, 무시증후
군 환자는 한글에서 가로읽기에 비해 세로읽기를 훨씬 더
잘 하였다. 무시증후군환자가 뇌졸중후 회복기에 세로읽기
전략을 사용한다면 일상생활에 적응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
다. 따라서환자가 평소 글읽기를 할 때 세로읽기를 할 수
있도록 권장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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